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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 르 코복음과 민중

마르코복음은 바울로의 모든 편지에 대해서 극적 전환을 한 새로 

운 문학서이다. 그 사이에는 역사의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로와 

는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다르다. 그것은 서술법어1서 ，언어에서 그리고 

내용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마르코복음은 불트만 등이 말하듯 결코 

확대된 케리그마가 아니라，오히려 케리그마화한.그리스도교에 제동 

을 걸고 마르코가 선 삶의 자리와 예수전승 중에서도 마르코가 있는 

그 현장과 호응되는 것을 선택하여 쓴 것이다. 바울로는 헬레니즘 영 

역의 지식층의 세계관을 의식해서 변증적 논리를 전개하는 데 대해, 

마르코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야기로 끝낸다. 그 이야기는 전형적 

인 민중언어이며，그 내용은 개념적 설득이 아니라 하나의 산 삶을 

통째로 제시한다.

마 르코는 예수의 교훈집 이 아니 다. 예수는 ‘그 리 스 도 ’라는 도그마 

를 뛰어넘어 어떤 인간집단과 더불어 행진하는 예수이다. 석가처럼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입산해서 도통함으로써 니르바나의 경지에 들어 

갈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그가 아니라 처음부터 민중 속에 들어간 

다. 그가 있는 곳에 민중이 있고 민중이 있는 곳에 그가 있다.

처음에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오클로스(’打;l〇s)라고 부른 

것에 충격을 받았다. 마르코복음에 36회나 이 단어가 적용된다. 그런 

데 이 오클로스는 노예，고용병, 농노 등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적용 

되는 명사이다.

나는 어딘가에 오클로스가 예수에게 대하는 자세와 예수가 이들을 

대하는 자세를 분석해본 글을 썼다. 이 관찰에서 발견한 것은 예수는 

오클로스에 대해서 무조건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난다 

는 점이었다. 여기서 ‘무조건적’이란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고 미래



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 보장을 다짐 하지 않고 단지 현재 상태를 무조 

건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또 여기서 ‘현재 상태’란 정치적으로나 사 

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억압 또는 버려진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예 

수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과 사귄다(koinonia). 이런 현상은 양면 

으로 부각된다. 하나는 하필이면 그런 자들만이 예수에게로 몰려왔 

다는 면이다. 병자들，가난한 자들，사흘씩이나 먹지 못한 5천여 명의 

그런 자들만이 그에게 몰렸다. 이에 반해서 그렇지 않은 계층은 그를 

경원했다. 그런 계층은 서기관 또는 바리사이파라는 이름으로 대신 

하여 자주 등장한다. 등을 돌리는 부자，여자를 산 사람, 발을 산 사 

람 등은 그런 것들을 시험해보기 위해 예수에게 오는데, 예수는 이들 

을 거절했다. 반면에 예수의 행태에서는 이 점이 뚜렷하다. “나는 죄 

인을 부르러 왔다”(2, 16)는 것이다.

바리사이 체제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 규율 중 음식 먹 

을 때 정결예식을 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암 하 아레츠’ ( Am 

ha' §res) 로 취급받았다 (J. Jeremias). 그런데 예수는 오클로스를 불 

러모으고，“무엇이든지 밖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7, 15)고 한다. 이것은 히피족 지지성명 

아닌가? 화이트 칼라족에 대한 무시 아닌가? 그는 바로 굶주린 집단 

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겼다. 누가 저들을 정죄하나? 예수 

는 단 한 번도 저들을 정죄하지 않았고，저들을 정죄하는 자들만을 

비판했다. 이런 편애적 자세는 Q자료의 여러 비유 등에서도 잘 나타 

나 있지만，마르코에서는 실제로 그런 무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예수 

가 있을 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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